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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트 착착 진행
- 셀트리온·삼바 등과 30개 품목 우선 선정, 품목 늘려나갈 것 -

- 올 상반기 바이오 중소·벤처 국내 생산 기업 발굴(공모) 예정 -  

▣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상공회의소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

직스 등 인천의 바이오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바이오 원부자재 

국산화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

지역 블록화·독점화 등 자국의 산업보호 강화로 원부자재의 조달이 

차질될 것을 우려하여,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의 국내 생산을 위해 

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(국산화와 수출산업화), 컨설팅 등을 체계적

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

▣ 민선7기 인천시는 송도와 남동공단을 잇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 

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

생산 역량 확보,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, 송도 세브란스병원 

기공식 등 바이오 분야의 기반을 두루 갖춰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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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와 함께, 기술과 특허가 중요한 바이오산업의 원천 기술 국산화와 

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도 착착 

진행 중이다.

○ 앞서 시는 2019년 12월 인천시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한국

바이오협회 등 9개 기관·기업이 원부자재 국산화 업무협약을 통해 

비교적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30개 품목을 선정하고, 2020년 2월

부터는 각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

있다. 

○ 또한, 2020년 5월 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

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자금 지원(40%), 정보

지원(31.4%), 기술지원(21.4%) 등이 국산화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

나타났다.

▣ 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, 인천상공회의소와 거버넌스를 

구축하여 참여 기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 실행에 나선다.

○ 시는 기업 설문조사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동

산단을 포함한 인천의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분야 국산화 

추진업체를 선정하여 ①국산화 컨설팅 지원과 ②원부자재 생산 기업 

제품의 판로개척, ③바이오 수요기업과의 사전 협의 협력, ④생산기업

과의 매칭 등을 통해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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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참여 기업 공모는 올 상반기 중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

진행 예정이다.

○ 또한 ⑤바이오 원부자재 디렉토리와 ⑥국내외 산업 등의 정보제공을 

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, ⑦셀트리온·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최종 

수요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·외 기업을 

유치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“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밸류 체인이 상당히 

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, 수요기업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워 

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 

○ 이어 “작년에 유치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올해 본격 설립을 

추진한다.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국산화 프로젝트 사업 등을 연계, 

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의 롤모델이 

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인천 바이오 산업 관련 사진


